
1. 서  론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반도에서 쌀과 농산물 수탈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조직적인 포경을 통하여 대규모로 대

형 수염고래류를 잡아가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황해에서 흑산도, 대청도, 해양도 등 3곳의 포경기지를 운영

하며 1916년부터 1944년까지 약 30년간 3,000마리가 넘는 많은 참고래를 포획하였다(Wang, 1999). 대형 수염고래류는 수

염고래아목(Mysticeti)에 속하는 수염고래과, 긴수염고래과, 귀신고래과 중 크기 10 m 이상의 고래를 가리키며, 황해에서 

참고래(Balaenoptera physalus)와 대왕고래(Balaenoptera musculus)가 해당되고 거의 대부분 참고래가 포경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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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제강점기 황해에서 일본 포경회사에 포획된 대형 수염고래류는 참고래 3,173마리, 대왕고래 7마리, 혹등고래 28마리를 합하여 

총 3,200마리 이상이 포획되었다. 이러한 대량포획으로 황해에서 대형 수염고래류가 거의 소멸되었다. 황해는 대형 수염고래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수온조건(4~26℃)과 풍부한 먹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동계와 춘계에 대형 수염고래류의 출현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계와 춘계에 참고래가 많이 포획된 것은 이들의 주 먹이인 태평양크릴새우(Euphausia pacifica)가 표, 중층에 많아 이

들이 이 시기에 대량 회유한 것에 기인된다. 그러나 수온약층이 강하게 형성되는 여름과 가을에는 태평양크릴새우가 수온약층 아

래에 분포하여 포식 조건이 좋은 다른 해역(울산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Over 3,200 large baleen whales including 3,173 fin whales, 7 blue whales and 28 humpback whales were hunted by Japanese whaling 

companies in the Yellow Se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1916~1944). As a result, these large baleen whales are under the 

endangered state in the Yellow Sea. The Yellow Sea had good living conditions for large baleen whales in the water temperature (4~2

6℃) and food supply. The whaling on the large baleen whales was carried out mainly from early winter to late spring. The possibility 

of large scale whaling was caused by the migration of these baleen whales from other areas for the feeding on abundances of Euphausia 

pacifica in the surface layer during these seasons. During summer and autumn season, the baleen whales moved to other areas (good 

feeding ground as Woolsan offshore waters), because Euphausia pacifica stayed below the strong themocline which was formed from 

June to October in the Yellow Sea. 

Keywords: Yellow Sea, Large baleen whales, Euphausia pacifica, Seasonal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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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고래 종류 중 많은 수를 보이는 밍크고래(Balaenoptera acutorostrata)는 대표적인 소형 고래로 길이 10 m 미만으로 맛

이 대형고래에 비해 떨어지고 경제성이 적어 포경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Wang, 1999).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포경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19세기 이전 어떤 고래를 어떻게 포획하였는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통하여 선사시대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대형고래들을 잡았고, 울산 앞바다에 고래가 많이 

서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에 포경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이, 2017). 예외적으로 연산

군 일기에 연산군 6년(1500년) “연산군이 경기 감사에게 돌고래 등을 잡아들이라는 기록과 1505년 전라도의 바다에 면한 고

을들에 명하여 고래를 사로잡게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1887년 수군절도사가 동래감리서에 보낸 문서에 “우리 백성 중에 

포경하는 자가 없다”라는 대목을 통하여 그때까지 포경이 서구와 같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이, 2017).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근대적인 포경은 1830년경부터 러시아와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동해에서 불법포경

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박, 1995). 이들과 프랑스, 독일 등의 포경선이 19세기 중반 한반도 근해에서 불법포경을 하며 북방긴

수염고래(Eubalaena glacialis), 귀신고래(Eschrichtius robustus) 등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였다(김, 2013). 이에 대한 조선

왕조 헌종실록에 “1848년 12월 이양선이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다섯 도의 대양에 출몰하여 고래를 잡아 양식으로 삼기

도 하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이 2017, 헌종실록 재인용). 우리 해역에서 일본의 포경은 이보다 늦

은 1900년경 시작된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조선 정부는 1899년 러시아 태평양포경회사에 경상도 울산포, 강원도 장진포, 함

경도 진포도를 고래잡이 근거지로 허락해주는 한편 1900년 일본원양어업회사에 특별포경 허가를 내준다(이, 2017). 그 후 

일본원양어업회사와 일한포경주식회사가 합병한 동양어업주식회사와 나가사키포경합자회사가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 근해에서 5년간 포획한 고래 수는 1,612마리에 이른다(김, 2008).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포경업은 일제의 비호아래 1909년 동양어업주식회사를 흡수한 동양포경주

식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여, 1910년 거제도에 포경지 허가를 받아 한국 근해 포경을 시작하고, 1913년에는 울산, 통천(장

전) 근해, 1914년에는 함경도 북청(신포), 1916년에는 대흑산도, 1918년에는 대청도, 1926년에는 제주도 등에 사업소를 설

치하고 근해로 포경을 확대하여 나간다(김, 2013). 일제 강점기인 1911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의 포경회사들이 한반도 근

해에서 포획된 고래 수는 일본 포경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6,646 마리에 이른다(박, 1987). 이런 대규모 포경으로 

한반도 주변 해의 대형 고래류가 거의 씨를 마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황해의 포경실태를 소개하고, 황해에서 대형 수염고래류의 포경시기와 관련된 대형 수염고래

류의 출현시기와 회유관계를 분석하고, 회유원인인 수온과 먹이 분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회유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대형 

고래류의 출현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2. 일제 강점기 황해의 포경실태

황해에서 포경은 일본이 1915년 황해북부 중국 대련시 동쪽 해양도 근해에서 시작되었고, 동양포경주식회사가 1916년 

대흑산도와 1918년 대청도에 포경기지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Fig. 1). 특히 동해에서의 과도한 포경으로 대형 

수염고래류가 급감하기 시작한 1910년대 말부터 남해와 황해를 중심으로 포경이 이루어진다. 1917년부터 1934년까지 경상

북도, 강원도, 함경도 등 동해 중북부에서 포획된 고래 수는 461마리인데 비해, 경상남도에서는 1,097마리, 황해도와 전라

남도에서는 1,757마리가 포획되었다(김, 2008). 이 시기에 1척당 포획두수도 동해와 남해에서는 1.30~7.31 마리인데 비해, 

황해에서는 11.52~12.73마리였다(김, 2013). 대흑산도와 황해도 대청도 근해에서 1926년부터 1944년까지 포획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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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고래류 중 참고래 수는 각각 827마리와 438마리였다(박, 1987). 이들 수역에서도 남획으로 1934년 이후 급감하여 대청

도 근처에서는 1936~1941년에 극히 부진하였다(Fig. 2). 중국의 해양도까지 포함한 황해 전역에서 1916~1945년 포획한 참

고래 수는 총 3,173마리로(笠原, 1950), 1933년까지는 연평균 138.8마리 포획하였으나, 1934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는 

Fig. 1. Whaling grounds in the Yellow Sea from 1916 to 1945.

Park(1987) from Japanese Whaling Ass. data

Fig. 2. The numbers of fin whale catched by whaling around Heuksan Island and Daechung Island in the Yellow Sea from 1926 to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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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6.2마리 포획으로 급감하였다. 같은 시기 대형 고래류인 대왕고래 7마리와 혹등고래 28마리도 포획되었다

(박, 1987). 대동아 전쟁과 이후 2차 대전의 영향이 있었으나, 전쟁 이전에 이미 포획 수의 상당량이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아 

남획에 의한 참고래 개체군의 축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황해에서 참고래의 월별 포획 분포와 회유양상

중국 해양도 어장에서 1915~1921년 일본 포경선에 의한 참고래 월별 포획 통계를 보면(Wang, 1999), 7년간 총 710마리

를 포획하였는데 포획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월별로 7~216마리를 포획하였고(Table 1), 주 포획 시기는 3월부

터 6월까지로 이 사이에 67~216마리를 포획하였으며, 4~6월이 최대 포획 시기이었다. 8~9월에는 한 마리도 포획하지 못하

였고, 7년 동안 10월에 1마리, 7월에 6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부터 34년 후인 1958~1972년 해양도와 황해 북부해역에서 잡

힌 총 31마리의 참고래 포획시기를 보면, Table 2와 같이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포획하였고, 주 포획 시기는 4~5월이었

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단 한 마리도 포획되지 않았다. 중국 측 자료에 의하면, 1955~1958년 해양도 부근에서 4~5월경 

40~50마리의 참고래 무리가 수차례 목격되었다고 한다(Wang, 1999). 이상과 같이 참고래의 황해 출현은 대부분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었고, 주 출현 시기는 3∼5월이었다. 

황해에서 월동하는 참고래는 북태평양군과 다르며(Fujino, 1960), 여름에는 동해에서 보내고 겨울에는 황해, 남해, 동중국

해, 일본 남부 등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ng, 1999). Wang(1999)에 의하면 베링해와 캼차카 반도에서 남하

하는 북태평양군은 북해도 북부와 일본 북방 4도에서 6~11월에 많이 잡히고, 12월경에 일본 규슈해역으로 내려온다. 황해에 

출현하는 참고래는 울산 외해에서 6~8월과 10~11월을 보내고, 대마도 해역에서는 7~11월, 황해 북부 해양도 근해에서는 

11~4월, 황해 중부 및 남부에서는 11~6월 사이에 많이 출현하였고, 이 중 3~5월이 주 포경시기였다.

대형 수염고래 중 가장 큰 종류인 대왕고래도 황해에서 1918부터 1938년까지 13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이들의 포획 시기

는 Table 3과 같이 1~4월에 8마리가 잡혔고, 이중 3월에 가장 많은 4마리가 포획되었다(Wang, 1999). 5월 및 7~9월에는 한 

마리도 포획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황해에서 포획시기로 추적한 대형 수염고래류의 주 출현 시기는 3~5월경으로 볼 수 있

고, 일반적인 출현 시기는 11월부터 다음해 6월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 The numbers of fin whale catched monthly by whaling around HaiYang Island of the Yellow Sea from 1915 to 1921 

(Wang, 1999)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Catched whales 21 7 67 216 186 128 6 0 0 1 40 38

Table 2. The numbers of the fin whale catched monthly by Chinese whaling in the Yellow Sea from 1958 to1972 (Wang, 1999)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Catched whales 4 2 2 10 7 1 0 0 0 0 1 4

Table 3. The numbers of blue whale catched monthly by whaling in the Yellow Sea from 1910 to 1938 (笠原, 1950)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Catched whales 2 1 4 1 0 1 0 0 0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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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해에서 대형 수염고래류의 출현 요인과 출현시기에 관한 고찰

대형 수염고래류인 대왕고래와 참고래의 일반적인 출현 특성에 대하여 대왕고래는 전 세계의 대양에 분포하고 겨울철에 

따뜻한 저위도 해역에서 번식하며 하계에 북상하여 주로 포식활동을 한다(국립수산진흥원, 2000).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참고래는 하계에 동해, 황해, 동중국해, 오호츠크해에서 포식활동을 하고, 겨울철에 따뜻한 해역에서 번식한다(국립수산진

흥원, 2000).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생태 특성과 달리 과거 황해에서는 주로 동계와 춘계에 출현하고, 하계에 거의 출현하

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를 알기 위하여 황해의 수온분포 범위와 이들의 먹이 분포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종류 모두 전 세계 해양에 분포하고, 황해에 출현한 개체군은 캼차카반도와 북해도 주변부터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까

지 널리 분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Wang, 1999). 과거 우리나라 주변 참고래는 황해 중심 수역의 2월 평균 수온 4~10℃(승, 

1990)부터 대마도 해역의 8월 수온 분포인 20~28℃ 사이의 수온에서 생존하였다(국립수산과학원, 1997). 즉 참고래는 

1921~1945년 황해의 8월 표층 수온 분포인 22~26℃와 저층 수온 분포인 8~12℃(승, 1990)에서도 서식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여름철 황해에서 출현하지 않는 것은 수온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온혈성 항온동물인 대형 수염고래

류는 겨울 남극바다에서도 살 수 있고, 여름철 저위도 해역에서도 생존한다. 황해에서 11~6월 출현은 수온 요인보다 생물학

적 요인, 즉 먹이에 의한 요인으로 보인다. 

참고래나 대왕고래류의 주 먹이는 난바다곤쟁이류(Euphausiids)로 알려져 있고(국립수산진흥원, 2000),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난바다곤쟁이류는 태평양크릴새우(Euphausia pacifica)가 가장 우점한다. E. pacifica는 동해, 남해, 황해 모두 출현

하고, 참고래와 대왕고래의 주 먹이이다(Wang, 1999). 황해에서의 E. pacifica는 황해에서 연중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 중 

단일종으로는 가장 많은 생체량을 차지(Yoon et al., 2000)하고 있어 상위포식자의 주요 먹이원으로 이용되고 있다(Zhu and 

Iverson, 1990, Sun et al., 2010). E. pacifica 성체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여, 황해에서 여름과 가을에 표층수온이 20℃ 이상일 

때 수온이 8~10℃인 저층 냉수괴에 분포하고, 수온이 8~16℃ 범위인 봄과 겨울에는 황해 전 수층에 분포한다(Yoon et al., 

2000; Sun et al., 2011). E. pacifica의 유생과 성체를 합한 전체 개체수 분포는 Fig. 3과 같이 5월이 가장 많고 9월도 많은 편

이며 동계인 12월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Sun et al.(2011)은 E. pacifica의 산란이 4~5월에 일어나 이 시기에 유생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시기에 식물플랑크톤의 대 증식이 일어나 이들 유생이 빠른 성장을 한다(Sun et al., 2011). 6월부

터 성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승, 1990), 여름과 가을에 대부분의 성체가 30 m 수온 약층 아래에 위치한다. E. pacifica의 

성체는 여름(Yoon et al., 2000)과 가을 (Sun et al., 2011)에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나 성층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황해 특산종인 대형 요각류 Calanus sinicus의 분포도 E. pacifica의 분포와 유사하여 하계와 추계에 대부

분 수온약층 아래에 분포하고 있다(Sun et al., 2002; Pu et al., 2004).

이와 같이 대형 수염고래의 먹이인 E. pacifica 와 C. sinicus가 여름과 가을에 수온약층 아래에 분포하는 것이 참고래의 먹

이 활동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7~10월에 황해에 출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

5. 토의 및 결론

일제 강점기에 일본 포경회사에 의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대량 포획된 참고래는 북태평양군과 분리된 개체군일 수 있다. 

Fujino(1960)는 혈청 검사를 통하여 다른 개체군이라 하였고, Mizroch et al.(2009)는 알라스카 및 베링해 등에 분포하는 참고

래와는 다른 그룹(stocks)인 비회유성인 동중국해 그룹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출현하였던 참고래가 동중국해 

그룹과 동일 그룹인지 알 수 없으나, 과거에 황해에 대량 출현하였던 참고래가 우리나라 동해, 남해, 황해를 중심으로 회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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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비해 수온 상승은 있으나 서식 수온 조건 내에 있고, 먹이인 E. pacifica가 우점하고 있

기 때문에(Yoon et al., 2000; Sun et al., 2010) 현재도 참고래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일례로 같은 수염고래류인 밍

크고래는 일제 강점기에도 황해에서 많이 출현하였으나, 크기가 작고, 경제성이 떨어져 거의 잡지 않았다(Wang, 1999). 밍크고

래는 일제강점기 때 참고래가 대량 포획되어 거의 자취를 감춤에 따라 1970년대부터 포획하기 시작해 1979년 1년 동안 서해안

에서만 441마리가 대량으로 포획되었다(Gong, 1981). 그럼에도 현재 밍크고래는 서해에 약 1,600마리가 서식하고, 동해에는 

1,1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 등, 2001; Park et al., 2009). 그러나 참고래는 밍크고래와 달리 현재 거의 발견되

지 않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참고래 서식군의 과도한 포획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Fig. 3. Population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Euphausia pacifica in the Yellow Sea during six transect cruises cited from 

Sun et al.(2011), A:September, B:December, C:March, D:May, E:June, F:August.



최중기 외 / 일제강점기 황해에서의 대형 수염고래류 포경실태 및 출현 계절에 대한 고찰 ∙ 481

일제 강점기 황해에서 포경실태로 추정한 참고래의 월별 출현 양상은 주 먹이생물인 E. pacifica의 표층 분포와 상당히 일

치한다. 즉 식물플랑크톤의 대증식기인 4~5월에 E. pacifica가 전 수층에서 크게 우점할 때 참고래도 많이 출현하여 포획량

이 증가하고, 여름과 가을에 황해 냉수괴 형성으로 E. pacifica가 성층 아래에 분포할 시기에 거의 포획되지 않았다. 이에 대

해 Wang(1999)은 참고래가 여름이 되면 남해나 동해로 이동한다고 하였지만, 자세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태평양에서 참

고래가 먹이를 찾을 때 470 m까지 잠수하는 것으로 보고(Croll et al., 2001)된 바 있으나, 황해에서는 대부분 표층에서 먹이

를 흡입하는 것으로 본다(Wang, 1999). Wang(1999)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 황해에서 포획된 참고래 암컷의 30% 정도가 회

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동계에 교미하고, 4월에 20 cm, 5월에 1.5 m 크기의 태아를 갖으며, 제주도에서는 10월경에 4.5 m, 

울산근해에서는 10월에 4.8 m, 11월에 5.2 m 크기의 태아를 발견하였다. 松浦(1935)는 참고래가 11~12월에 최다 분만한다

고 하였으며, Wang(1999)은 황해에서 동계에 분만하고, 모유기와 이유기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참고래는 대부분 

늦가을과 겨울에 분만하므로, 황해의 참고래가 분만을 위하여 여름에 대마도, 제주도, 울산 해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여름에 제주 해역과 동해 연안에 풍부한 E. pacifica(강 등, 2003; 황 등, 2005)를 찾아 이동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황해에서 동계와 춘계에 먹이인 E. pacifica의 양호한 출현으로 대형 수염고래류는 황해로 회유하여 회임하거나 분만하

고 서식하다가 수직적으로 강한 성층이 이루어지는 여름과 가을에 먹이 조건이 좋은 다른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 11월부터 익년 6월 사이에 대형 수염고래류가 황해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대량 포경이 이루어졌고, 이의 영향

으로 현재는 황해에서 참고래와 대왕고래가 거의 멸종 상태이다. 황해는 현재도 밍크고래와 같은 소형 수염고래류가 많이 출

현하고 있어, 같은 먹이습성을 갖는 대형 수염고래류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과 먹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적절한 어획관리나 어장환경관리 등을 통하여 참고래가 황해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황해에서 다시 참고래가 서

식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한편 이들의 출현과 먹이 생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먹이인 E. pacifica의 정확한 계절

적 생물량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조사 및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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